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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위미술의 중국 진출
이건용U 7. 15~9. 1 페이스 베이징(https://www.pace-
gallery.com/exhibitions/12949/lee-kun-yong)

지난 14일 페이스 베이징 전시 개막식에서 이벤트를 선보이는 이건용 작가 

한국 전위미술의 주역 이건용의 베이징 첫 개인전(7. 15~9. 
1 페이스 베이징)이 열렸다. 70년대 회화부터 <신체드로잉> 
연작의 최근작까지 회화 설치 이벤트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던 
작가의 50년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회고전이다. 1971년 첫 선을 
보이고 파리비엔날레에도 초대돼 국제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던 
설치작품 <신체항> 또한 새롭게 재구성됐다. 이외에도 이벤트 
장면을 기록한 아카이브 사진과 작업구상을 위해 남긴 드로잉을 
비롯해 총 35점을 출품했다.
1960년대 후반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건용은 평면의 
캔버스에 갇히지 않고 ‘이벤트’의 속성을 이용한 실험으로 
나아가며, 한국 현대미술의 전위적 흐름을 이끌었다. 
전위예술단체 ‘공간과 시간’의 설립자이자 ‘아방가르드그룹’ 
주요작가로 활동했다. 1975년 본격적으로 행위예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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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면서 이후 5년간 선보인 50여회의 이벤트는 주로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탐구하고, 행위를 
통해 신체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1970년대 
한국의 억압된 정치상황에서 느끼는 암울함을 예술로 승화하려는 
시도였다.

<신체드로잉 76-2-08-01(미래의 관문)> 캔버스에 사진, 아크릴릭 

260×200cm 2008

이건용의 미학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미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단체전 <평등한 공간: 
이건용>(4A아시아현대미술센터 1. 20~2. 25)도 가졌다. 전시는 
이건용의 이벤트 현장을 기록한 아카이브사진과 대표적인 
이벤트 7개를 시연했으며, 이와 함께 호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3인의 젊은작가가 이건용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재해석한 작업을 선보였다. 77세의 
원로작가는 “작가가 매 순간 당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예술로 
절실히 표현한다면, 당대에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드니 전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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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개인전 페이스 베이징 전경. 왼쪽부터 <이건용과 요셉 보이스, 신체항(남자)과 아라비아 여인> 종이에 콩테, 아크릴릭 78.5×108cm 1988 

/ <신체항> 나무, 흙, 자갈 가변설치
2018 / <포-군청색 74-B>, <포-군청색 74-C> 광목에 유채 144×197cm(각) 1974

이번 베이징 전시는 시드니 전시를 마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획됐다. 페이스 서울 이영주 디렉터의 주도 하에 처음으로 
작가와 페이스갤러리가 손을 맞잡았다. 대륙 첫 데뷔에 작가는 
상당한 만족감을 내비쳤다. “베이징 갤러리를 보고는 사실 공간이 
너무 커서 걱정이 앞섰다. 막상 작품 설치를 끝내고 보니 
둥글게 빛을 쬐는 실내조명과 옛 공장건물의 소박함이 작품과 
잘 호응했다. 또 7월 중순이라 관객 수가 적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개막 전 아티스트토크 때부터 사람이 많이 모였다.” 예상치 
못한 현지매체의 관심과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14일 개막식 당일 
예정에도 없던 <신체드로잉 76-3> 연작 이벤트를 즉흥적으로 
진행했다.
한국 전위미술의 1세대 작가인 이건용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2014) 갤러리현대(2016) 서울 리안갤러리(2017)에 
이어 내년 대구 리안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전 세계 페이스에서 이건용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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